
양치기 소년 羊飼いの少年 

 

넓은 풀밭에서 양들을 돌보던 양치기 소년은 무척 심심했습니다.  

“ 아아, 매일 양치는 일만 하니까 정말 따분하군.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  

 그때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오겠지? ’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 늑대가 어디에 있니? ” 

“ 늑대는 무슨 늑대예요. 심심해서 그냥 말해 본 거예요. ”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속아 우르르 달려오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소년이 마을을 향해 또 소리쳤습니다. 

“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 주세요! ”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 늑대가 어디 있니? 양들은 괜찮니? ” 



하지만 늑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 헤헤, 제가 장난을 친 거예요.” 

“ 뭐야? 또 거짓말을 했어? ”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떼가 있는 곳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진짜 늑대예요! ” 

“ 저 녀석 또 거짓말을 하는군 ”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은 양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広い草原で羊の世話をしていたヒツジかいはとても退屈でした。 

「ああ、毎日、羊の世話ばかりで本当に退屈だな、何か面白いことはないかな。」 

そのとき、彼は思いつきました。 

「オオカミが現れたといったら村人たちがみんな駆けつけてくるだろう」 

ヒツジかいは村のほうを向いて、大声で叫びました。 

「大変だ、オオカミが現れた。」 

村人はヒツジかいの声を聞いて、すぐ仕事を止めて、急いで山に行きました。 

「オオカミはどこなの？」 

「オオカミなんて、退屈で言ってみただけです。」 

村人はヒツジかいが嘘をついたことにとても怒りました。 

でも、ヒツジかいは村人が自分の嘘に騙されて、みんな駆けつけてくるのがとてもおもし



ろかったです。 

 何日が過ぎました。ヒツジかいはまた村に向かって叫びました。 

「オオカミが現れた。助けて！」 

 

村人は今回も仕事を止めて、ヒツジのいるところに駆けつけました。 

「オオカミはどこにいるの？羊は大丈夫？」 

しかし、オオカミの姿はなく、羊たちは平和に草を食べていました。ヒツジかいは笑いな

がら言いました。 

「へへ、私のイタズラです。」 

「何？また嘘だったの？」 

村人たちはとても怒って仕事に戻りました。 

 

ある日、羊の群れに本当にオオカミが現れました。驚いたヒツジかいは大きな声で叫び

ました。 

「オオカミが現れた。今回は本当にオオカミです。」 

「あいつ、また嘘を言ってる」 

村人はヒツジかいの叫び声を無視して、仕事を続けました。ヒツジかいは全力で叫び続け

ましたが、村人は羊を助けに来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結局、羊たちはすべてオオカミに殺されてしましました。 

 

 


